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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

보 도 자 료

보도 일시
2022. 10. 28.(금) 14:00
< 10.29.(토) 조간 >

배포 일시 2022. 10. 28.(금)

담당 부서 원전산업정책국 책임자 과  장 박태현 (044-203-5340)

원전환경과 담당자 주무관 박미견 (044-203-5349)

韓-핀란드, 고준위 방폐물 정책협력에 맞손

- 세계최초 고준위방폐장을 보유한 핀란드와 기술협력·정책공조 강화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이창양)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하여 

10.28(금) 핀란드 고용경제부와 국장급 양자협력 회의를 개최하였다. 

 ㅇ 한국이 지난 7월 수립한‘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R&D 기술 로드맵’에 

대한 자문,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주민 수용성 제고, 향후 양국 간 정책 

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, 기술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

하였다. 

< 韓 산업통상자원부 - 핀란드 고용경제부 양자협력 회의 개요>

◇ 일시/방식 : ‘22.10.28(금) 14:00~15:30 / 화상

◇ 참석자 : 韓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원전산업정책국장, 핀란드 고용경제부 리쿠 
후투넨 에너지 국장, 한국원자력환경공단, 주한핀란드대사관 등

◇ 의제 : ① 韓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R&D 기술 로드맵에 대한 자문 ② 핀란드 
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사업경험 공유 ③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
처분장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④ 향후 양국 협력 방안 

□ 핀란드는 지하 450미터 깊이에 건설한 세계 최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

처분장을 2025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. 

 ㅇ 1983년 처분장 부지선정에 착수해 2001년 부지를 확정하고, 2016년 

건설에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,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운반·

저장, 부지평가, 처분 등 관련 제반 기술도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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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핀란드 방사성 폐기물 전담기관인 포시바(POSIVA)는 그간 축적된 기술·

경험을 바탕으로, 금년 7월20일 초안을 발표한 한국의‘고준위 방사성 

폐기물 R&D 기술 로드맵’에 세부적인 자문*을 제공해왔으며, 
     

   * ① 기술로드맵 상 요소기술과 수용성·경제성 분석의 연계 필요성 제기

② 처분용기 열화, 처분시설 폐쇄방식 등 필요기술 개념 및 내용에 대한 수정·추가 제안

 ㅇ 금번 회의에서는 핵심적인 처분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술교류, 공동 

R&D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. 

 ㅇ 핀란드 측은 우리나라의 ‘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R&D 기술 로드맵’이 안전한 

처분과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, 모든 단계(부지선정, 

운반, 저장, 처분)의 기술개발에서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의지를 전달

하였다. 

□ 양국은 또한 주민 수용성 제고와 관련한 핀란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,  

과학적 절차와 투명한 정보공개, 주민수용성을 담보한 처분장을 마련

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. 

□ 박동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“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와 기후

변화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흐름이 뚜렷하며, 

정부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의 수단으로 원전을 타 전원과 

조화롭게 활용해나갈 것”이라고 강조하며,

   ㅇ “원전의 적극 활용과 함께,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

폐기물 처분장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바, 동 분야 선도국인 

핀란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학적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

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 

     

http://www.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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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붙임  핀란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개요 및 인허가 연혁

1. 처분장 개요 

위치 핀란드 남측 올킬루오토 처분장 면적 약 2㎢ (지하 400~450m)

처분용량 사용후핵연료 6,500톤 처분방식 다중방벽처분시스템

올킬루오토 전경 처분장 지하조감도 처분장 내부(건설현장)

* 지하 400∼500m 깊이의 화강암반에 구리소재 용기에 사용후핵연료를 넣어
벤토나이트로 완충재를 채워 처분

다중방벽 처분방식

2. 처분장 인허가 연혁

□ ‘80년대부터사용후핵연료영구처분을위한부지선정, 기술개발및건설추진

ㅇ (‘83∼‘01) 부지선정 위한 문헌조사 착수, 102개소 선정 → 4개 후보

부지에 대한 상세 특성조사 → 최종 부지선정(18년 소요)

ㅇ (’04) 지하암반 특성실증을 위한 지하 연구시설 건설

ㅇ (’15)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건설 허가(국회의결 후 ‘16,12월 착공)

ㅇ (`21) 고준위 처분장 운영허가 신청서 제출

ㅇ (’25) ’23년시험운영후세계최초고준위방폐물처분장운영목표(42년소요)


